
전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에 132명 지원.. 경쟁률 2.5대 1

-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높게 나타나 -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전라남도는 ‘2021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’ 교육생 모집 결과 52명 모집에 

132명이 지원, 2.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.

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·

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, 스마트기기 운용, 온실관리, 경영·마케팅 등 

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20개월간 교육하는 과정이다.

이번 교육은 스마트팜의 기초이론부터 스마트팜혁신밸리 경영형 온실에서 1년간 

스마트팜과 관련된 전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교육 수료 후 첨단 시설을 

갖춘 임대형 온실에서 3년간 영농을 통해 창농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 기회를 

부여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.

또한 신청인원의 81%가 농업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스마트팜의 미래 

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에 신청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심사를 통해 오는 

7월 23일 52명을 최종 선발해 8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부터 교육에 참여

하게 된다.

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“스마트팜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화된 교육 

운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.”

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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